
경기도산 쌀 가공식품 동남아 수출 기대감 UP!

농기원, 9~12일 베트남식품박람회 참가 호응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융복합산학연사업단과 함께 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리는 2015 
베트남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G뉴스

경기도산 쌀 가공식품의 동남아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융복합산학연사업단과 함께 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리는 
‘2015 베트남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8개 가공업체가 농기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유기농 쌀 과자, 쌀 조
청, 막걸리, 산양삼 약주, 밥알 없는 식혜 등 15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도 농기원은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베트남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등 10여개 업체로부터 약 20만 달
러(USD) 이상의 견적요청과 수입 문의가 있었다며, 향후 경기도산 쌀가공품의 대 동남아 수출 물꼬
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앞으로 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쌀 소비 확대, 쌀 가공식
품 다양화, 고급화 기술개발, 해외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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